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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는학습자의올바른인성함양과지식습득의목

표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며,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1]. 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학교적응이라는

발달과제와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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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Double Mediating 
Effects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in Early Childhood
허은하*, 김상림**

En Ha Her*, Sang Lim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기 외현화문

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했으며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유

아기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

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순차

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학교적응, 어머니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

Abstract The research purpose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using young children’s external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as the mediating variables. KICCE panel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SPSS and Process macro. As 
results, young children’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were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complete double mediating effect by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was proved.
Key words:  School adjust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school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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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교생활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2].

즉,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규칙과 학교수업

에 잘 적응하고,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의 균형과 조화

를 이루는 적극적인 발달과정이다.

초등학교에 대한 적응은 이후의 성공적인 발달과 교

육적인목표성취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3]. 학교생활

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동은 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과같은문제행동을보이며, 이러한문제행동은중·고등

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4-5].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

교적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의 변인을 횡단적 연구설

계를 사용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유아기 주요변인이 미

치는 단기 종단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변인으로어머니의양육효능감을들수있다. 아동의학

교적응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요인에 의하여 많

은영향을받으며특히가정요인중어머니 양육효능감

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효능

감은 Bandura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개념에 기초

한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여 부모로

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 믿는신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이다[9-10]. 부모의 높은 양육

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심리

적 적응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특

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

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며, 자녀와의

적극적인상호작용과일관적인양육행동을통해아동의

발달과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다[12-14].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함께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인으로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

할 수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15]. 유아

기 문제행동에 대한적절한개입이이루어지지않을경

우, 초등학교적응및학업성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

수있으며, 청소년기비행을비롯한다양한문제를초래

할수있다[16-17]. 문제행동은부정적인정서를표출하

는 방법에 따라 내재화문제행동과 외현화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18-19]. 내재화문제행동은불안, 위축, 우울 등

개인 내부를 향하는 문제행동이며, 외현화문제행동은

공격행동, 과잉행동, 비행등외부로표출되는문제행동

을 의미한다. 외현화문제행동은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적절한 중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장기적 영향

을미친다. 즉, 또래로부터의거부나주변성인들로부터

의부정적인피드백으로이어질수높으며, 아동기와청

소년기에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심리적 적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 나아가 유아기 외현

화문제행동과 아동의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기에 외현화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구조화된 학교일과에 적응

을 하지 못하고 또래, 교사, 학업문제와 같은 학교적응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아기외현화문제행동이아동기

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

다.

한편, 외현화문제행동과 함께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변인으로학교준비도가있다.

학교준비도는 취학 전 유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

교생활을하기위해준비된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 인

지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바른 태도나 올바른

사회능력 및 정서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26-27]. 유아기의학교준비는초등학교생활전반을위

한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학교준비도는초등학교에서의성공적인

적응과 역할수행을 예측하고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8-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

응에대하여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과외현화문제

행동 및학교준비도는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직·간

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이에본연

구에서는초등학교 1학년학교적응에미치는유아기변

인 중 어머니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

를선정하여어떠한경로로초등학교 1학년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과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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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학교준비도의 개별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과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

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

패널(PSCK) 자료 중 연구대상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7

차년도(2014년)와 만 7세가 되는 8차년도(2015년) 자료

를 사용했다[30].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제시하면, 7차년

도(N = 1,203)와 8차년도(N = 1,031) 아동의 평균 월령

은각 75개월과 87개월이었다. 7차년도자료에근거하여

추가적 배경을 기술하면,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아

51.7%(n = 622), 여아 48.3%(n = 581)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20대 54.2%(n = 651), 30대

28.8%(n = 347), 40대 17.0%(n = 205)이었으며, 학력 분

포는고졸이하 29.3%(n = 471), 대졸 65.0.%(n = 1.046),

대학원졸 0.1%(n = 1)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학교적응

연구대상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

해 지성애와 정대현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헸다[30-31]. 본 척도는

총 35문항, 4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

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구성된다. 연구대상아동의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총

점및하위요인 점수를사용했으며점수가 높을수록학

교적응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나타난척도

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는 .97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ibaud-

Wallston과Wandersman이 개발하고신숙재가번안후

오미연이사용한도구를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수정하

여 사용했다[30, 32-34]. 본 척도는 총 13문항, 2가지 하

위요인(‘부모유능감’, ‘부모불안감’)으로 구성된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그렇다(5점)’로응답하는 5점 Likert식척

도이다. 총점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

감이높음을의미한다. 본 연구에나타난척도의문항내

적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다.

3) 외현화문제행동

외현화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가 번안 후 표준

화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

-list)중 외현화문제행동 관련 문항을 사용했다[19, 35,

46]. 본 척도는 총 24문항, 2가지 하위요인(‘주의집중 문

제’,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아동의어머니

가 각 문항을 읽고 ‘아니다(0점)’부터 ‘매우 혹은 종종(2

점)’으로 응답하는 3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외현화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척도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는 .88이

었다.

4) 학교준비도

학교준비도를측정하기위해Murphey와 Burns가 개

발하고한국아동패널연구팀이번안한유아기학교준비

도척도를사용했다[30, 36]. 본척도는총 22문항, 4가지

하위요인(‘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

통’, ‘인지 발달및 일반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해당 아

동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그렇다(4점)’로응답하는 4점 Likert식척

도이다. 총점을사용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유아기학

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2.0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1을 이용하여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

석과함께 Cronbach’s α 값을산출했으며 Pearson의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 분석 시 표본을 5,000번 추출, 신뢰구간을 95%

로 설정했다.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분석에앞서주요변인의경향과정규분포성을확

인했다. 평균(표준편차)을살펴보면, 어머니양육효능감

M = 3.42(SD = .50), 외현화문제행동 M = .23(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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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준비도 M = 3.49(SD = .41), 학교적응 M =

4.00(SD = .71)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왜도

(Skewness)는 –1.59∼1.38, 첨도(Kurtosis)는 -.12 ∼

4.01이었으며, 절대값이각각 3과 10을넘지않았으므로

정규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간주됐다. Pearson의 적

률상관관계분석을통해종속변인인학교적응과의상관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정적상관관계(r = .10, p < .01), 외현화문제행동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 = -.15, p < .01),

학교준비도는 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상관관계(r = .3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1)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

치는영향에대한외현화문제행동의매개효과를분석했

다(표 1, 표 2). 표 1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

육효능감은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B = -.17,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고, 매개변

인인 외현화문제행동은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

교적응(B = -.45, p < .001)에 통계적으로유의한부적영

향을주었다. 매개변인투입시유아기어머니양육효능

감이초등학교 1학년학교적응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

면,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B = .14, p < .001→ B = .07, p < .01) 부분매개모형

이 지지되었다.

표 1.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1.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by Bootstrapping

경로 B S.E. LLCI ULCI R²(F)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17*** .01 -.19 -.14

.15
(174.26***)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45*** .11 -.67 -.23

.03
(13.00***)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07*** .05 .73 .90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4*** .05 .06 .23

.01
(10.07***)

***p < .001

표 2에서와같이, 부트스트래핑으로매개변인을통한

간접효과를검증한 결과(.03 ∼ .12), 95%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값이 0을포함하지않아매개효과가통계적

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이같은연구결과는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이 이러한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
의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경로 Effect S.E. LLCI ULCI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08 .02 .03 .12

2) 유아기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표 3, 표 4). 표 3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

효능감은 매개변인인 학교준비도(B = .11,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학

교준비도는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57, p < .001)에 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영향을주었다.

매개변인 투입 시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

교 1학년학교적응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영향력의

정도가감소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므로(B = .17, p <

.001 → B = .10, p < .001) 부분매개모형이지지되었다.

표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chool Readiness by
Bootstrapping

경로 B S.E. LLCI ULCI R²(F)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11*** .03 .06 .17
.02

(16.60***)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57*** .06 .45 .68
.12

(54.36***)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0*** .05 .01 .19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7*** .05 .07 .26
.01

(11.75***)
***p < .001

표 4에서와같이, 부트스트래핑으로매개변인을통한

간접효과를검증한결과( .03∼ .10), 95%신뢰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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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의값이 0을포함하지않아매개효과가통계적

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이같은연구결과는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학교준비도가 이러한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
에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Readiness

경로 Effect SE LLCI ULCI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06 .02 .03 .10

3.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미치는영향을유아기의외현화문제행동과학교

준비도가 이중매개하는가에 대해 검증했다(표 5).

표 5.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Table 5.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Readiness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경로 B S.E. LLCI ULCI R²(F)

양육효능감
→ 외현화문제행동

-.16*** .01 -.19 -.14
.15

(142.87***)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07* .03 .01 .13
.04

(15.64***)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

-.26*** .07 -.40 -.12 -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27* .12 -.50 -.03
.12

(38.23***)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55*** .06 .44 .67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06 .05 -.04 .16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7*** .05 .07 .27
.01

(12.08***)
***p < .001

표 5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제1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B = -.16, p < .001)에

는부적영향이유의하게나타났으며, 제2 매개변인인학

교준비도(B = .07, p < .05)에는정적영향이유의하게나

타났다. 또한 제1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은 제2 매

개변인인학교준비도(B = -.26, p < .001)와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27, p < .05)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B = .55, p < .001)에 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

과 학교준비도가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두 변인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이러한이중매개효과가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

접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LLCI

,01, ULCI .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Ⅳ. 논의 및 제언

주요연구결과를중심으로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

째, 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이초등학교 1학년학교

적응에영향을미치는관계에서외현화문제행동과학교

준비도 각각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적응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유아

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준비도를 증가

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먼저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22, 24,

28]. 나아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외현화문제행동이라

는매개변인을통해간접적으로초등학교 1학년학교적

응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 본연구결과는어머

니의높은양육효능감이자녀의외현화문제행동을감소

시키며 전인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39]. 이와 함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학교준비도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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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효능감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38-39].

둘째, 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이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완전이중매개효과를갖는것으로밝혀졌

다. 이는유아기에어머니의양육효능감이높은경우자

녀의 외현화문제행동이 감소되며, 이는 학교준비도 수

준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학교적응수준을높여준다는것을의미한다. 초등학교 1

학년 입학적응에 미치는 유아기 변인들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검증한선행연구는거의실행된바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외

현화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 간 상관관계, 학교준비도가 학교적응에 미

치는긍정적인영향등각관계를고찰한선행연구결과

와 맥락을 같이한다[13, 39].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유아기

어머니양육효능감의영향은직접적으로도영향을주지

만, 이 보다외현화문제행동및학교준비도를매개로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

육효능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

을미치는가에 대한실증적검증결과로초등학교적응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사한

다. 초등학교입학을앞둔유아기어머니를대상으로하

는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

과 학교준비도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적응을 위

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본연구의제한점과후속연구를위한제언을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한 시점의

특정 변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 시점의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를 어머니로 간주하여 양육효능감

의 영향을 분석했다. 추후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

한 가족구조를 고려하여 아버지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

로고찰할필요가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담임교사의

평정을통해초등학교 1학년의학교적응을측정했다. 초

등학교 적응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아동의 직

접 응답이나 면담 또는 관찰 등의 질적 자료를 사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Ⅴ. 결론

본연구는유아기의어머니양육효능감이초등학교 1

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

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에미치는영향에대해외현화문제행동과학교준비도는

각각부분매개효과를갖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둘째, 유

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영향에대해외현화문제행동과학교준비도는완

전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

는초등학교적응에종단적영향을 미치는유아기변인

의중요성을실증적자료와통계적 검증을통해밝혔다

는데의의가있다. 우리는이를통해유아기부모교육과

유아행동지도및유초연계지원이성공적인초등학교적

응에 중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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